




흐리지만 따뜻한 날, 
삼촌이 사 주신 소중한 달곰이가 우리 집에 왔다. 

달곰이는 귀여운 곰인형이다.
처음 보자마자 마음에 쏙 들었다. 



달곰이는 원래 장난감 가게에서 살다 왔다.
하지만 달곰이는 우리 집에 왔고, 
난 달곰이를 가족처럼 생각한다.

달곰이는 옷도 입고 나랑 같이 학교도 간다. 
오후에는 학원도 간다. 오늘도 행복하다.



방학이 되었다. 
달곰이와 나는 시골에 가기로 했다.
그곳은 대이작도라는 섬이었다.

물놀이도 재밌다.
달곰이는 바가지에 물을 담아 놀고, 
나는 바다에서 놀았다.



오늘은 봉사 동아리가 끝났다. 
단둘이 서울 남대문으로 지하철을 타고 갔다.

교통카드는 삑삑삑. 지하철은 덜컹덜컹 진짜 신난다. 
길이 헷갈려서 지나가는 언니에게 묻기도 했다. 
며칠이 지났다. 오늘은 달곰이와 가족 여행을 가기로 했다.
역시 달곰이와 함께하는 여행은 행복하다.
앞으로도 쭉 함께하고 싶다.



달곰이는 학교에서 작가 클럽도 다닌다.
잘 마쳐서 앨범이 완성되면 좋겠다.



달곰이에게 방도 만들어 주었다.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하고, 달곰의 물건도 많아졌다.

일요일에는 달곰이 방을 리모델링하기로 했다.
부들부들한 매트리스, 폭신한 침대, 작은 선반.



달곰이와 플로깅도 한다.
봉사 동아리인데 여러 가지 봉사 활동을 한다.



달곰이는 저녁을 먹고 산책을 간다.
달곰이와 나는 너무 배가 불렀다.



나는 달곰이랑 함께라서 행복하다.

달곰이는 방에서 잠을 잔다. 
달곰이는 이렇게 생각하겠지?
‘내일도 행복하겠지.’




